
원희룡 장관, ｢화성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｣ 방문

- 동탄의 전세사기 피해현황 청취 및 센터 운영계획 점검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(월) 오후 3시 40분 정명근 화성시장을 

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4월 24일 개소한 ｢화성시 전세피해방지 

지원상담센터｣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였다. 

 ㅇ 원 장관은 “동탄 지역의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

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관련 상담을 받게 되어 

다행”이라고 전하면서,

 ㅇ “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 임차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세피해지원

센터 확충이 필요하며, 접근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피해지원 

서비스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 ㅇ 이어서 원 장관은 화성시의 전세피해 현황과 대응방안, 센터 운영계획 

등을 살펴보고, 지자체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

논의하였다.

 

□ 아울러,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인근의 오피스텔 

현장을 찾아서, 현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사기 실태와 예방책 등을 

청취하고,

 ㅇ “임차인들의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”면서, 

“위험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

윤리적인 책임과 전문가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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